
782개 의약품 보험단가 인하
복지부 , 7월1일 시행 … 부당거래 20개 요양기관 형사고발

고시 보험약값 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782개 의약품의 보험약값이 7월1일부터 평균 2.98%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하반기에 전국 병원 89개소, 약국 167개소, 약품도매상 18개소 등 274개 요양기관을 대

상으로 의약품 실거래내역을 조사해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약품가격은 단가를 내리고, 아울러 부당거래 의약품

품목이 많은 20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보험약값이 내리는 의약품은 거래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덤으로 약을 얹어주는 형태의 약값거품이 확인

된 것으로 조사대상 요양기관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약값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험약값을 더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해왔으나 부당거래가 근

절되지 않고 있어 처음으로 부당거래 품목이 30개가 넘는 요양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인하품목 가운데 681개(87.1%)는 국내생산 의약품이고 고가의약품은 331개 품목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

했다.

또 최고로 약값이 인하되는 품목은 고혈압치료제인 카르다펜정20㎎(동구약품)으로 현행 89원에서 58.4% 내

린 37원에 고시됐으며 10% 이상 약값이 내리는 품목은 58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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